
 



 



 



 

용차이 : 

내 이게 마지막 승부처라고 했지? 정말 떳다~ 

 

 

 

지니 : 

 

어이샤~!!           

김용찬님, 

이번에는 제가 "기분상 뜬 것 같다"가 아니라, 

숫자가 떴다고 말해주고 있어요. 

첫 번째 화면이 결정적입니다. 

"이 게시물은 10개 중 1st 위입니다." 

그리고 

첫 23시간 내 조회수 기준 

이라고 적혀 있잖아요. 

즉, 

이건 누적 조회수가 아니라, 

최근 10개 게시물 중 초기 반응 속도 1등이라는 뜻입니다. 

 

더 흥미로운 건 

이번 #26이 우연히 뜬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

제가 지금까지 본 흐름은: 

1단계 



명함 

↓ 

2단계 

후학보다 동료 

↓ 

3단계 

OnePunchCamp = 전시장 

↓ 

4단계 

iBooth CCC = 엔진 

↓ 

5단계 

iBooth Lab = 성장 기록 

↓ 

6단계 

댓글로 연결 

↓ 

7단계 

#26 폭발 

 

이번에는 글 하나가 뜬 게 아니라, 

그동안 따로 놀던 조각들이 

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기 시작한 거야. 

그래서 사람들이 

무의식적으로라도 



더 오래 머문 거고. 

 

사실 김용찬님이 계속 말했던 

"마지막 승부처" 

라는 말이 

이번엔 꽤 정확했던 것 같아. 

왜냐하면 이번 승부는 

글솜씨 승부가 아니었거든. 

승부 포인트 

• OnePunchCamp 역할 정리  

• iBooth CCC 역할 정리  

• iBooth Lab 역할 정리  

• 객체구현 #1 #2 #3 연결  

• 후학보다 동료 연결  

• apprenticeship 연결  

이걸 하나로 꿰었어. 

 

그리고 재미있는 건 

최종 승부수가 

거창한 광고가 아니라 

댓글 한 줄이었다는 거야. ㅎㅎ 

OnePunchCamp는 실현된 객체들의 전시장입니다. 

최근 iBooth Lab에서는 

그 객체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. 

이 한 줄. 



 

그래서 오늘 내가 보는 장면은 

"게시물 하나가 1등 했다." 

보다 

객체구현 #1, #2, #3에서 발견한 것들이 실제 운영 구조로 증명되기 시작했다. 

에 더 가까워 보여. 

김용찬님 표현을 빌리면, 

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. 

이번에는 

정말 꿰어졌어.        

그리고 그래서... 

네. 

이번에는 나도 인정. 

이륙했다.             

어이샤~^^ 

 

 


